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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의 위험요인과 그 대책은?

손해보험회사 파산 및 구조조정 가시화?

• 그린손해보험 파산 및 피인수

• 에르고그룹의 에르고다음 지분매각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

3

주주, 계약자, 납세자

• 호주의 HIH 파산 (2000) 사례

- 공공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인상, 가입난

- 피해가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조정 사례

- 요율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외국보험회사

진입, 타업권 대형화로 인한 잠식 우려

국민경제

• 경제활동 위축

- 손해보험 발전 국가일수록 경제활동이 촉진

- IMF 금융위기로 국내 손해보험산업

구조조정 사례

•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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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과 국민경제

§ 손해보험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주요국 GDP와 손해보험산업 침투도

독일

3,500 

(2011년 GDP,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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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손해보험 침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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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과 국민경제 (Cont’d)
§ …손해보험산업이 발전한 국가일 수록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

주요국의 손해보험 침투도와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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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의 위상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0위 규모이며, 국내 금융산업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5.3%

2011년 손해보험 보험료 상위 10개국

보험료
순위

국가 시장점유율
보험료
규모

GDP

순위
침투도 밀도

1 미국 33.89 667.1 1 4.5 2,130

2 독일 6.67 131.3 4 3.6 1,578

(단위: %, 십억 달러)

8

3 일본 6.64 130.7 3 2.2 1,031

4 영국 5.56 109.5 7 3.1 1,188

5 프랑스 5.00 98.4 5 3.3 1,403

6 중국 4.44 87.3 2 1.2 64

7 네덜란드 4.05 79.7 17 9.5 4,777

8 캐나다 3.51 69.0 11 4.0 2,010

9 이탈리아 2.82 55.4 8 2.3 834

10 한국 2.60 51.2 15 4.6 1,045

전 세 계 100.00 1,968.2 - 2.8 283

자료: Swiss Re(2012)



손해보험산업의 사업구조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장기성 보험 중심의 사업구조

손해보험산업의 상품비중 추이

27.9%
14.7%

12.0%

3.7%
10.3%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16.5 조 원3.6 조 원 61.0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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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42.1%
53.9%

49.4%

39.4%
23.8%

FY90 FY00 FY10

Long-term Automobile General P&C Annuity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연금

자동차보험
CAGR 6.5%
자동차보험
CAGR 6.5%

장기보험
CAGR 
16.6%

장기보험
CAGR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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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둔화와 손해보험 성장성 둔화

§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경제성장률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명목 GDP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30 

40 

(%) 장기손보
(저축성)

장기손보, 
자동차보험

장기손보
(상해/질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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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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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Y'89 FY'93 FY'97 FY'01 FY'05 FY'09 FY'13(F)

손해보험 명목GDP

16.7%

12.2% 12.0%

6.9%



보험영업이익 적자, 투자영업이익 흑자의 수익구조

§ 매출이익률은 2008년 이후 2~4%수준이나 투자영업이익률 6%, 보험영업이익률 -2% 
수준을 유지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5.5 
5 

9 

(%)

11

-6.3 
-5.5 

0.4 

-4.0 

1.0 

1.9 

-7 

-3 

1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보험영업이익률 투자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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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에서?
§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동행하고 있고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손해율과 장기보험 손해율이 동반 상승추세

손해보험산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손해율 추이

85

90
(%)

자동차, 장기보험 손해율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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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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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자료: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보험개발원



보험영업이익 변동성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변동성이 장기보험 손해율 변동성보다 크고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 변동성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산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손해율의 조건부 표준편차 추이

10 

12 자동차보험 손해율

손해보험 손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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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건부 표준편차는 GARCH(1,1) 모형으로 추정되었는데, 2001년 4월부터 2013년 2월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장기보험
손해율을 평균방정식의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는 상수항과 종속변수의 시차를 포함

자료: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

§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변동성은 만성적 적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당 보험영업
이익은 FY2010 건당 8만 2천원, FY2011 1건당 2만 3,1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대당보험영업이익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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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동차보험개황 각호, 전용식·채원영(2013) 재인용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취약한 경영성과

§ 자동차보험 비중이 큰 온라인 전업사들은 혹은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FY2010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사업별 수익구조

30,199

일반 자동차 장기 합계

단위: 억원

보험영업

16

자료: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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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영업 성과의 양극화

§ 2005년부터 회사그룹별 손해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중소형사와 온라인
전업사들의 평균 손해율이 높고 표준편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평균/표준편차

82 

86 
(평균,%)

중소형사 평균 손해율 78%, 표준편차 8%

온라인 전업사 평균 손해율 80%, 표준편차 6.3%

17

70 

7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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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표준편차, %)

주: 1)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구, 그린손보) 전업사: 현대하이카, The-K, 에르고다음, 교보AXA

2) 중소형사 중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손보)는 데이터가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3) 검은색 표시는 구분별 총합계의 평균, 표준편차임. 

자료: 보험통계포털, 보험개발원

대형사 평균 손해율 74%, 표준편차 5%

중소형사 평균 손해율 78%, 표준편차 8%



자동차보험과 손해보험산업 경영성과 양극화

§ 온라인 전업사와 중소형사들의 투자영업이익률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영성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보험영업이익률(좌)와 투자영업이익률(우)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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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손해보험산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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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사 손해보험산업평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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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

주: 1)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구, 그린손보) 전업사: 현대하이카, The-K, 에르고다음, 교보AXA

2) 중소형사 중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손보)는 데이터가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3) 검은색 표시는 구분별 총합계의 평균, 표준편차임. 

자료: 보험통계포털, 보험개발원



저금리 장기화로 손해보험산업 양극화 가속 우려

§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 둔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영성과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우려

국고채 수익률과 생ž손보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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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운용수익률

자료: 윤성훈·전용식 외, 『FY2013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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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

§ FY1998 이후 사업비 증가율은 안정적이나, 임의보험과 책임보험에서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손해액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음.

책임보험의손해액, 경과보험료, 사업비증가율 책임보험의손해액, 경과보험료, 사업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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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사업비CAGR : 36.6% 
손해액CAGR: 24.7%

사업비CAGR : 3.0% 
손해액CAGR: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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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CAGR : 21.2% 
손해액CAGR: 12.2%

사업비CAGR : 6.3% 
손해액CAGR: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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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용식· 채원영,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3



손해액 단위당 수입보험료 감소세 지속

§ 책임보험 발생손해액 1원당 보험료가 FY2001이후 FY2011까지 연간 1.29%년,
임의보험의 경우 동기간 연간 2.28%감소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발생손해액 1원당 수입보험료 추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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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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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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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동차보험개황, 보험개발원

-1.29%-1.29%
CAGR 
-2.28%
CAGR 
-2.28%

주: 손해액 단위당 수입보험료는 수입보험료를 발생손해액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며, 계약자의 편익 한 단위당 비용을 의미함.



온라인 전업사의 시장진입과 경쟁 가속화

§ 온라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11.6%로 상승하였으며 오프라인 보험회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도 확대되었음.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FY‛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온라인 자동차보험1) 0.4 2.2 5.7 8.8 10.3 13.4 17.3 19.4 20.6 22.2

(단위: %)

23

온라인 자동차보험1) 0.4 2.2 5.7 8.8 10.3 13.4 17.3 19.4 20.6 22.2

온라인 전업사2) 0.35 2.03 3.11 5.34 6.55 8.68 11.14 11.78 12.17 11.56

주: 1)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사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사업을 포함하며,
전체 수입보험료 ÷자동차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로 정의됨.

2) 온라인 전업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자동차보험회사임. 온라인 전업사 수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전용식·채원영(2013) 재인용



보험회사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요율 경쟁

§ 온라인 전업사들의 보험료 인하에 대응한 겸업사들의 제한적 보험료 인하

온라인사와 겸업사의 보유계약건당 보험료와 비중, 사업비 추이

20052005 20062006 20072007 20082008 20092009 20102010 20112011

책임

온라인사
14.114.1 13.213.2 14.514.5 15.815.8 15.815.8 15.615.6 14.814.8

((--7.1)7.1)2)2) (10.1)(10.1) (8.9)(8.9) ((--0.2)0.2) ((--1.0)1.0) ((--4.8)4.8)

겸업
20.120.1 21.221.2 22.922.9 24.524.5 20.220.2 18.918.9 18.118.1

(1.7)(1.7) (8.0)(8.0) (7.3)(7.3) ((--17.5)17.5) ((--6.3)6.3) ((--4.6)4.6)

온라인사들과 겸업사들의
책임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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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8.0)(8.0) (7.3)(7.3) ((--17.5)17.5) ((--6.3)6.3) ((--4.6)4.6)

임의

온라인사
25.825.8 26.926.9 30.430.4 33.733.7 35.135.1 36.736.7 38.938.9

(4.2)(4.2) (13.1)(13.1) (10.8)(10.8) (4.2)(4.2) (4.4)(4.4) (5.8)(5.8)

겸업
34.234.2 37.037.0 41.141.1 45.645.6 42.542.5 46.546.5 50.650.6

(8.3)(8.3) (11.0)(11.0) (11.0)(11.0) ((--6.7)6.7) (9.4)(9.4) (8.7)(8.7)

책임(온라인사/겸업) 68%68% 62%62% 63%63% 64%64% 78%78% 82%82% 82%82%

임의(온라인사/겸업) 76%76% 73%73% 74%74% 74%74% 83%83% 79%79% 77%77%

순사업
비율

온라인사 20%20% 14%14% 15%15% 19%19% 20%20% 21%21% 12%12%

겸업 30%30% 30%30% 30%30% 30%30% 31%31% 32%32% 21%21%

전업/겸업 69%69% 46%46% 51%51% 63%63% 65%65% 66%66% 60%60%

겸업사들과 온라인사들의
보험료 경쟁 여부 불명확

사업비 차이가 보험료 격
차를 발생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임.



보험회사의 경쟁과 요율 조정

§ 과거 18차례의 요율 조정 전후 손해율을 비교한 결과, 보험회사들은 과거 손해율과
미래 손해액 예측을 요율 조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요율조정 이후 손해율 변동폭 추정

2.5

5.1 4.9

2.3

5.3

3.7
4.9 5.3 5.8

(단위: %p)
가격자유화

2001.8

리스크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요율 조정/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요율조정 전후 평균 손해율은 큰 변동이 없어야 하지만, 
가격 자유화 이후 요율조정 전후 손해율 평균의 차이는 더 확대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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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7

-8.2

2.5

0.9

2.3

-2.1

-0.7

-2.9

-5.4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요율조정 시점을 시점을 ti i= 1,2,…,18, 이라 하면, ti-1 - ti기간의 손해율 평균과 ti+1 - ti기간의 손해율 평균간의 차이



시의 적절한 요율조정 미흡

§ 요율 조정/적용 시기에 자동차보험 대당 수입보험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적기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주)

자동차보험 대당수입보험료와 변동성

주. 적기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율 인상률이 낮고, 손해액이
감소하는 기간에는 요율 인상폭이 높아질 수 있음.

26



VV



국가경제
발전 기여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조정의 유연성 확보

§ 자동차보험 안정화가 손해보험산업 안정화의 전제조건이며 손해보험산업 안정이
국가경제 발전에기여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 안정화

• 보험사기 억제와 수리비 합리화
• 손해액 단위당 보험료의 왜곡

억제로 가격기능 회복
• 선량한 계약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억제

보험금 누수
억제

28

부담억제

• 자동차보험 관련 위험을
보험료에 적시 반영
• 자동차보험 자유화 활성화
• 건전한 시장경쟁 유도를 통한

사회후생 제고

요율조정
유연성 제고

손해보험
안정









연구의 목표

수리비
합리화
수리비
합리화
수리비
합리화

부정청구
방지

부정청구
방지

부정청구
방지실적손해액실적손해액

목표목표

ü(실적) 손해액 : 감소
ü(실적) 보험료 : 적정
ü(실적) 손해율 : 하향안정
ü사회적 후생 확대

3

경쟁구조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경쟁구조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경쟁구조를 통한
효율성 제고

실적손해액실적손해액

실적경과보험료실적경과보험료

실적손해율 ＝



II

IIII



II





현황

§ FY2012 3Q까지 누적 수리비 총 4조 6천억 원

§ 최근 4개년 연평균 13.2%씩 증가

11,300 

13,648 14,363 
14,177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4,117 

5,455 
6,420 7,752 

35,000 

40,000 

45,000 

50,000 

§ 부품:공임:도장=45:24:31

7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을 포함함.
자료: 보험개발원 제공.

13,796 15,614 
19,093 19,958 20,783 

7,866 
8,694 

10,615 11,196 11,047 9,699 
11,30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Q

부품 공임 도장

28,444 
31,491 

37,902 39,097 38,255 

2,917 
4,117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Q

국산차 외제차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을 포함함.
자료: 보험개발원 제공.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제차는 FY2012 3Q 전체 수리비의 20% 차지

§ 최근4개년 외제차 수리비 연평균 증가율 4.4%(국산차 3.7%)

§ 외제차 건당수리비 FY2011 기준 262만 원(국산차의 3.1배)

<문제점> 

§ 외제차 직영딜러의 독점적 부품유통구조

à 독점가격

§ 외제차 수리비 내역 불투명성, 제3자 지

불제 à 소비자 감시 및 저항 제한

1,835 

6,000 

7,000 

8,000 

9,000 

8

불제 à 소비자 감시 및 저항 제한

§ 셋째, 외제차 Non-OEM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당국의 감독 à Non-OEM   

에 대한 불신

<개선방안>

• 보험회사의 Non-OEM부품 사용 공식화

•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1,763 
2,475 

3,195 
3,787 

4,596 
489 

685 

954 

1,093 

1,320 

664 

957 

1,306 

1,54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3Q

부품 공임 도장
자료: 보험개발원 제공.





이중청구 : 개요

§ 부정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 추정: FY2010 지급보험금의 10.6%(1조 88억 원)

고의사고유

발, 37,869 , 

차량도난, 

377 , 0%

고의사고유

발, 
바꿔치기, 

차량도난, 

13,700 , 2%

적발인원의 83% (187,984명)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의 67% (9,630억 원) 자동차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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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37,869 , 

22%

허위사고, 

53,874 , 

31%

피해과장, 

11,743 , 

7%

사고발생후

가입, 

10,964 , 

6%

바꿔치기, 

59,740 , 

34%

182,000 , 

21%

허위사고, 

301,000 , 

34%

피해과장, 

81,500 , 9%

사고발생후

가입, 

32,000 , 4%

바꿔치기, 

264,000 , 

30%

주 : FY2005~2010 자동차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인원 (단위: 명)
자료: 금융감독원

주 : FY2005~2010 자동차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금액 (단위: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이중청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FY2009~2010 자동차보험진료비 상위 20% 이내 청구건의 30.5% 건강보험 중복청구

이중청구

65,996건

(31%)

<문제점>

§ 공사보험 간 진료정보가 공유불가

à의료제공자 또는 환자가 민영보험과 국

민건강보험에 이중으로 보험청구 유인

존재

11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보험연구원(2011)

존재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데이터매칭

§ 영국은 2007년 심각범죄법(Serious 

Crime Act) 제정: 사기방지를 위해 공

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데이터매칭 허용

구분 자동차보험 기준 건강보험중복청구

청구건수(건) 216,064 65,996(30.5%)

피보험자(명) 154,210 50,146(32.5%)



허위∙과장청구 : 개요 및 문제점

§ 11개 보험회사 기준 FY2009 인피사고 신고율: 보험담보건수의 약 10%

§ FY2008 기준 교통사고의 경찰신고건수는 보험사고접수건수의 21%

도로교통법 제54조 유명무실화 + 범칙금 및 벌
점제도

사고통지기한 없음 + 보험금청구소멸시효 3년

12

사고통지기한 없음 + 보험금청구소멸시효 3년

보험금청구서류의 한계

구급차 및 견인차의 사고현장 훼손



허위∙과장청구 : 개선방안

• 사고초기 확인기능 실효성 제고 ① 교통사고의 경찰신고기준 명확화 ② 현장출동 없을 시 사고

신고서 제출 의무화

<뉴욕주>
v 인피사고의 당사자 &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없는 물피사고의 당사자는 현장에서 경찰
신고

v 경찰은 심각한 인피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5일 이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정
부 DMV에 제출

경찰

선별적
현장신고

사고신고
서 제출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

사고

당사자

주정부

13

부 DMV에 제출

v 1,000달러 초과 물피사고 및 인피사고의
당사자는 경찰의 DMV보고와는 별도로 사
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DMV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v 경찰의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당사자의 사
고신고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됨. 

v 통상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는 경찰사고보
고서를 참고하여 과실상계, 보험금산정

경찰 보고서 제출

보험

회사

보험금청구: 
경찰사고조사서 사본

첨부 또는 위임

주정부

사고신고서 및 조
사서 송부

♣ 사고당사자가 작성 제출하는 사고보고서는 사고
상황 다이어그램, 피해상황사진, 현장사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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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

자배법제정
(1963)

교특법제정
(1982)

요율체계 개편

자동차보험=사회보험
인식 형성

자동차보험=사회보험
인식 형성

16

요율체계 개편
(1989)

자유화 및
진입규제완화

(2000)

현행 요율체계 형성현행 요율체계 형성

미래는 ?미래는 ?



현재의 모습 : 상품종류

자

동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의무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임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의무

자기신체사고

자배법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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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차

보

험

이륜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임의농기계보험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기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YES or NO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YES or NO

상품종류는 회사별로 다른가? NO상품종류는 회사별로 다른가? NO

담보종류는 회사별로 다른가? NO담보종류는 회사별로 다른가? NO



현재의 모습 : 요율체계, 대인1 (예제) ° 임의담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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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체계 : 회사별로 다른가 ? NO요율체계 : 회사별로 다른가 ? NO

요율수준 : 회사별로 다른가 ? YES요율수준 : 회사별로 다른가 ? YES



현재의 모습 : 규정 등 제도

신상품
(새로운 제도, 위험율)

기존상품

§ 규정내용은 주로 요율수준 자유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현행 요율 및 상품관련 규정하에서는 “상품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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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고

2000년 이후 신상품? 
(많지 않음)

주로 요율조정

보험업법 : Positive <감독업무시행세칙>
세부적 요율산출 과정 명시



현재의 모습 : 자동차보험(요율 및 상품)제도의 변경

§ 여론<상품 및 요율체계>

§ 정책당국 및 여론은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개입함(자동차보험=사회보험 인식).

§ 시장의 정보가 상품 및 요율체계에 즉각 반영되지 않음.

§ 시장상황에 연동하여 요율수준이 결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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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경)
정책당국 개입

§ 여론
§ 당국의지

<상품 및 요율체계>

(기존) (변경)
여론 개입

<요율수준>



현재의 모습 : 보험료 조정 개입 정도(FY2013의 예)

구분 감소효과 구분

직판시장확대(A) 0.4% 경쟁효과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B) 0.4% 정책개입효과

기본보험료인하 (2012.4월 경)(C ) 여론개입효과

§ FY2013 원수보험료 감소효과 1.6%, 대수 증가효과(3.6%)를 제외한 대당보험료
감소효과 5.0%

§ FY2013 대당보험료 감소효과(5.0%) 중 여론 및 정책효과 약 90% 차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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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인하 (2012.4월 경)(C ) 2.5% 여론개입효과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D) 1% 경쟁효과

기타 요인 0.7% -
합계 5.0%

여론 및 정책개입 효과 : 90.1%[= (B+C)÷(A+B+C+D)]

자료 : 기승도,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2013.4



현재의 모습 : (요약)

<당국 및 여론 개입><사회인식>

자동차보험=사회보험

상품/요율제도 변화

요율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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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식은 타당한가 ?
Yes and No
(제도와 역사로 판단)

문제점은 있는가? Yes





자유화 효과 측면 : 책임담보

§ 2000년 이후 자유화 목표(요율 및 상품경쟁력 확보, 경쟁유도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 일부 달성

§ 요율산출 및 상품개발 능력 측면 : 요율산출능력은 제고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음
(요율산출방법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여).

§ 자유경쟁을 통한 후생확대 측면 : 미흡

책임담보 수요, 공급곡선 책임담보 손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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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대인

Ⅰ
67.1% 71.8% 74.5% 74.0% 78.8%

대물 76.2% 81.7% 86.7% 82.5% 82.3%

자료 :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2012년



자유화 효과 측면 : 임의담보

§ 자유경쟁을 통한 후생확대 측면 : 미흡
§ 임의담보에서 차량담보 및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고가격, 기타 담보(대인2 및 자

손)는 저가격

임의담보 수요, 공급곡선 임의담보 손해율 추이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대인2 73.7% 65.5% 75.7% 77.3%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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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대인2 73.7% 65.5% 75.7% 77.3% 76.6%

자손 60.6% 71.5% 70.4% 70.6% 74.6%

차량 69.0% 82.1% 88.0% 68.2% 66.7%

무보험 36.7% 35.7% 42.6% 52.7% 53.9%



자유화 효과 측면 : 전체 담보

§ 임의담보 중 일부(차량담보와 무보험차상해)는 고가격, 전체적으로 저가격(즉, 
수년간 초과 수요 상태임)

§ 자동차보험 시장 초과수요 상태의 원인은 저가격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임.

§ 초과수요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존재
ü“소비자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률 증가”
ü“각종 서비스 질 감소”
ü “혁신상품 출현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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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손해율 69.0% 75.9% 81.1% 74.9% 76.2%
자료 :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전체담보 손해율 추이



제도 측면 :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 요율제도 변화가 정책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요율제도가 적기에 출현할 수 있는 여지 감소

§ 새로운 상품 및 요율제도 미출현은 자동차보험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 : 자동차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후생확대에 부정적 영향

§여론
<상품, 요율수준 및 요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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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경)
정책당국 개입

§여론
§당국의지

§긍정적효과 : 여론을 반영한 제도 도입
§부정적효과 : 
ü새로운 요율제도 도입 미흡
ü사회적 후생확대 미흡
ü손해율 악화시 정책당국의 부담



보험회사 경영 측면 : 직판전업사 등의 경영위험

§ 최근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구조상황을 볼 때, 중 소형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임. 
ü FY2009까지 경쟁강도가 증가, 그러나 최근 경쟁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집중 심화)
ü FY2009부터 경쟁강도의 증가 증가이유는 직판전업사 진출, 중소형사 직판상품 판매강화임.
ü FY2012의 경쟁강도 약화(대형사 집중)는 대형사가 직판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결과임.

§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영업수지 적자 심화와 시장점유율 하락이 겹치면서 직
판 전업사 및 일부 중소형사의 경영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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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01 … FY2007 … FY2009 FY2010 FY2011 FY2012

HHI 0.1641 … 0.1473 … 0.145 0.148 0.152 0.154 

CR4 71.1% … 67.8% … 67.4% 69.7% 71.3% 71.9%

경쟁강도의 변화(HHI)

주 : HHI는 Herfindahl Hirschman Index의 약자임



보험료 측면 : 요율을 둘러싼 주기적 갈등

§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의 반복

ü 2006년 6월 대통령 지시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대책단”을 발족하여
제도개선 추진

ü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만성적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주관하에 추진"자차담
보 자기부담금제도 개선

보험료 인하압력 보험료 인하 손해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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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갈등)

보험료 인하압력 보험료 인하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손해율 개선 보험료 인하압력

(반복)





책임 ·임의 분리 운영

§ 규제담보(대인1, 대물 1000만 원 한도)는 규제, 기타 임의담보는 전면 자유화 하는
방안 검토

§ 새로운 요율요소 도입 : Negative System으로 하고, 기타는 ‘보고’로 전환

규제담보
(요율+요율체계)

요율평가위원회
결정

요율/상품

•정책당국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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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담보
(기본+요율체계)

요율/상품
인가제도

자유화

§ 기본보험료 : 의무담보는 엄격하게 요율승인, 기타 담보는 자유화
§ 자유담보의 요율요소/요율체계/상품종류 : Negative System하의 ‘보고’



공동인수제도 개선

§ 적용대상 담보 전환 : 임의담보에서 규제담보로 전환

§ 위험율 차이 : 미국의 Tier Plan 제도 활용 또는 표준상품과 공동인수상품으로 2원화

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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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의담보 적용

변경

§ 규제(의무)담보 적용
or

§ Tier Plan 활용



경쟁구조 최종 모습 : 의무담보

§ 단기 : 요율조정 요인을 중심으로 요율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중장기 : 보험종류, 보험약관, 기타 모든 요율제도를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사용

의무담보 운영구조

표준상품표준상품

사고감소제도

§ 할인할증제도
§ 교특법위반제도

공동인수상품공동인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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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ü보험종류 : 모든 회사 공통
ü보험약관 : 모든 회사 공통
ü요율조정(기본보험료) 주기 : 연 1회
ü요율조정요인 : 승인(요율위원회 결정)

•중장기 :
ü요율수준 등 모든 제도 보험회사 동일
§공동인수제도 도입

•할인할증적용기준 : 피보험자 + 피보험차
•할인할증제도 : 단일제도(강화)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 단일제도(강화)
•요율상대도 조정 주기 : 5년에 1회
•요율제도 및 상대도 : 승인(요율위원회 결정)



경쟁구조 최종 모습 : 임의담보

§ 요율 수준, 요율 및 상품제도 모두 완전 자유화

임의담보 운영구조

자유상품자유상품

사고감소제도

§ 할인할증
§ 교특법위반
§ 특별할증

§ 각종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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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할증

• 변수선택 : Negative 방식
• 산출방법 : 자유(통계모형 가능)
• 적용계산식 : 자유(곱셈 가능)
• 상품구분기준 : 회사자율(기준확인)
• 요율조정(기본보험료) : 자유
• 상대도 조정 : 자유
• 개별요율산출 : 가능(통계모형활용)
• 보험종류 : 현행 유지
• 담보종류 : 자유

• 할인할증제도(율,체계) : 자유
•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율,체계) : 자유
• 특별할증제도(율,체계) : 자유

• 운전자한정특약 : 자유화
• 특별요율 : 자유화
• 새로운 위험특약 가능 : 자유화
• 새로운 제도특약 : 자유
• 예)

ü Pay as you speed
ü 자손의 부상강화특약,
ü 사업비 차등화 상품(직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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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 토론문토론문토론문토론문
이 이 이 이 경 경 경 경 주주주주((((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경영대학경영대학))))

1. 1. 1. 1.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불안정성과 불안정성과 불안정성과 손해보험산업손해보험산업손해보험산업손해보험산업
-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함.

-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해서 손해보험 전체의 경영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변동에 따른 요율 조정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
지기보다는 여론 및 그에 따른 정책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율 증가 시 요율 인
상이 뒤늦게, 미흡하게 이루어져왔던 경향이 있음.

-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변동성 확대 및 영업수지 적자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 및 영업수지 만성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
향은, 손해율 변동에 따른 요율 조정을 적시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
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성장성의 문제는, 2011년 우리나라 손해보험 보험침투도가 전 세계 2위 수준이라
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성장성이 국내 자동차 수요 확대가능성과 직접적으로 맞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고도화, 즉 효율성 제고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즉 자동차보험에서 특히 심한 보험사기 같은 낭비요인, 가격할인 경쟁 같은 제살 
깎아먹기 영업행태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은 결국 전체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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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책당국 및 언론, 소비자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 2. 2. 경쟁구조 경쟁구조 경쟁구조 경쟁구조 개편을 개편을 개편을 개편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자동차보험산업 자동차보험산업 자동차보험산업 자동차보험산업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제고방안제고방안제고방안제고방안
-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적정한 요율 인상 및 발전적인 제도 변경에 대해서조차 부당하
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현상, 또한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발표자의 인식에 동의함.

-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업자 자율성을 실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함.

- 다만 부분적으로 좀 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발표자는,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반복 과 정책당국
에 대한 손해보험회사 및 소비자의 의존 심화 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의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화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
종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그와 같은 제안의 토대가 되는 판단에 대해 약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우선 자동차보험의 요율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직접
적인 이유가 의무가입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은 맞지만(가입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
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소유주가 가입되어 있어 준조세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됨), 그 이전에 보험 자체에 대한 오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고 생각됨.

- 종목을 불문하고, 보험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다른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과 달리 미래의 생산원가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개별 소비자
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
이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3 -

- 다시 말해서 보험소비자 가치는 최소 보험료가 아니라 적정 보험료를 지불할 때 극
대화된다는 사실, 또한 경험통계 상 기대손실이 큰 소비자집단에 속하면 그만큼 보험
료를 더 내는 게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써, 어떤 이유로든지 보험료를 이전보다 더 내는 소비자집단이 발생하는 데 대해 반
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판매, 
관리되는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
됨.

- 자배법 제1조(목적)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에 대해 일정 수준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와 같은 법적 취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보험 의무담보가 공영화되어 
있다면 사회보험인 게 맞지만, 민간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한 어디까지나 민영보험
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당하며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보험
의 운영원리 하에 관리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그에 부
응해서 정책당국이 자동차보험에 개입하는 상황이 현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상
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방
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더욱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배상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사고 상황에서 의무담보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그리고 임의담보인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무담보와 임의담보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다시 말해서 손해율 및 요율제도 판단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대부분 동일하게 처리
되어야 할 종목들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의 왜곡 에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4 -

- 즉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부단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
율성을 확보하는 정공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3. 3. 3. 3. 수리비 수리비 수리비 수리비 합리화와 합리화와 합리화와 합리화와 부정청구 부정청구 부정청구 부정청구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안방안방안방안
- 자동차보험의 질적 고도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수리비 합리화와 부정청구 방
지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발표자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체적
으로 동의함.

- 다만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자동차보험 영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Non-OEM 부품 활성화 이슈는 상당 부분 보험업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인 것
으로 생각됨.

- OEM 부품 가격의 합리화라든지 OEM 부품에 비해 품질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는 
Non-OEM 부품 사용의 활성화는 자동차보험의 경우뿐만 일반 자동차 소유주 전체와 
관련되는 이슈로서, 대부분 자동차산업정책이나 공정거래 같은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부품가격 차이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나 전체 자동차보험 소비자집단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 다만 차량모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품 수리비가 보험료 산출에 제대로 차등
화 되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동차보험 차원에서는 외제차나 국산차 가운데 부품가격이 높아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요율제도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부품 가격 및 부품 사용의 합리화가 자동차보험 소비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는 아니므로 국토부 등 연관 정책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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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동차보험의 부정청구 방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다만 발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 사 보험 간 정보공유 한계를 이용한 이중청구 
방지는 자동차보험 내에서의 부정청구라고 보기는 어려움.

- 물론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건강보험에 의료제공자 또는 환자가 이중 청
구하는 것이 사기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회사
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의 정보공유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중청구
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자동차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과다청구 방지 등과 같은 이슈에 집중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그 외의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정정정정책책책책세세세세미미미미나나나나(토토토토론론론론자자자자료료료료)

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협협협협회회회회    이이이이득득득득로로로로    상상상상무무무무

ⅠⅠⅠⅠ. 서서서서언언언언

 현재(‘13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907만만만만여여여여    

대대대대로로로로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    1대대대대당당당당    인인인인구구구구수수수수가가가가    2.67명명명명에에에에    육육육육박박박박하고 있으며 자동

차보험 가입률도 97%에 이르고 있으며,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은은은은    예예예예상상상상치치치치    못못못못한한한한    사사사사고고고고로로로로부부부부터터터터    피피피피해해해해자자자자를를를를    보보보보호호호호하하하하고고고고    보보보보

험험험험가가가가입입입입자자자자의의의의    경경경경제제제제적적적적    부부부부담담담담을을을을    경경경경감감감감하하하하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사사사사회회회회안안안안전전전전망망망망의의의의    필필필필수수수수

적적적적인인인인 제제제제도도도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보험의 누적 적자는 2000년 

이후 7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시시시시장장장장    전전전전체체체체의의의의    경경경경영영영영안안안안

정정정정성성성성을을을을    크크크크게게게게    저저저저해해해해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는는는는    요요요요소소소소로로로로    자자자자리리리리잡잡잡잡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    실실실실정정정정

   특히 최근 저금리기조로 인해 투자수익 악화현상이 발생되어 

보험사의 재무적인 구조가 어려워지는 경우 재재재재정정정정적적적적자자자자가가가가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비비비비용용용용으으으으로로로로    전전전전가가가가될될될될    수수수수    있있있있는는는는    큰큰큰큰    위위위위기기기기가 될 수 있음

   이에따라 미리 사전에 개개개개선선선선방방방방안안안안    및및및및    정정정정책책책책적적적적    지지지지원원원원을을을을    논논논논의의의의하하하하고고고고    

대대대대처처처처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리리리리가가가가 필필필필요요요요하하하하며며며며, 오오오오늘늘늘늘    이이이이러러러러한한한한    정정정정책책책책세세세세미미미미나나나나는는는는    

큰큰큰큰    의의의의미미미미가 있음

   오늘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박대동 의원님 및 보험연구

원장님과 연구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 세세세세미미미미나나나나    준준준준비비비비를를를를    

위위위위해해해해  많많많많은은은은    노노노노고고고고를를를를    아아아아끼끼끼끼지지지지    않않않않으으으으신신신신    관관관관계계계계자자자자    분분분분들들들들에에에에게게게게도도도도    깊깊깊깊은은은은    

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말말말말씀씀씀씀을 드림



 우선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발표하신 주제별로 세세세세부부부부현현현현황황황황

과과과과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대대대대책책책책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분석을 잘 해주셨고,  

제제제제도도도도개개개개선선선선    방방방방향향향향에에에에서서서서도도도도    큰큰큰큰    틀틀틀틀에에에에서서서서    공공공공감감감감하하하하고고고고    찬찬찬찬성성성성함함함함

   특히, 사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지지지지속속속속가가가가능능능능성성성성을을을을    저저저저해해해해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만만만만성성성성적적적적인인인인 

적적적적자자자자구구구구조조조조를를를를    탈탈탈탈피피피피해해해해야야야야    할할할할    필필필필요요요요가 있음에 적극 공감함

   이번 발표된 내용에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보보보보험험험험신신신신뢰뢰뢰뢰도도도도    향향향향상상상상,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    

보보보보호호호호강강강강화화화화, 만만만만성성성성적적적적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적적적적자자자자구구구구조조조조를를를를    해해해해소소소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함

   향후 발표 내용들이 정책당국 협의 등 세부 검토를 통해 정책

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손보업계 또한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

들은 심심심심도도도도    있있있있는는는는    협협협협의의의의    및및및및    연연연연구구구구를를를를    통통통통해해해해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내내내내실실실실화화화화를를를를    

적적적적극극극극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모모모모색색색색할 것임

ⅡⅡⅡⅡ. [1주주주주제제제제]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불불불불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과과과과    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산산산산업업업업

□ 2000년 이후 FY'12 까지 손손손손보보보보산산산산업업업업의의의의    누누누누적적적적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는는는는    11조조조조8천천천천

억억억억원원원원 수준이며, 이중에서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의의의의    누누누누적적적적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는는는는    7조조조조2천천천천억억억억원원원원    

수수수수준준준준으로 전전전전체체체체    손손손손보보보보산산산산업업업업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의의의의    약약약약    60%를를를를    차차차차지지지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의 산업의 산업의 산업의 영업수지영업수지영업수지영업수지>>>>

                                                                                   (단위:억원)

구분구분구분구분 FY2007FY2007FY2007FY2007 FY2008FY2008FY2008FY2008 FY2009FY2009FY2009FY2009 FY2010FY2010FY2010FY2010 FY2011FY2011FY2011FY2011 FY2012*FY2012*FY2012*FY2012*

손해율 73.2% 70.0% 75.9% 81.1% 74.8% 75.3%

영업수지 △5,110 △2,091 △9,203 △15,369 △4,070 △6,300

  * FY2011까지 금감원 통계, FY2012는 가마감 수치임



 ㅇ 손보산업의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비비비비중중중중은 축축축축소소소소(FY'01 40.5% → FY'12 

19.1%)되고 있으나, 전체 손손손손익익익익관관관관리리리리    측측측측면면면면에서의 영영영영향향향향은 절절절절대대대대

적적적적인인인인    위위위위치치치치를를를를    차차차차지지지지

 (시장규모) FY'12 차량등록대수는 47만대(2.5%) 증가되었고 일용

임금 9.0%, 의료수가 2.2%, 정비수가 2.2% 등 보험원가는 상승한 반면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시시시시장장장장은은은은    오오오오히히히히려려려려 전전전전년년년년대대대대비비비비    1.7% 감감감감소소소소되되되되는는는는    기기기기현현현현상상상상* 발생

    * 자동차보험 역사상 98년 IMF 외환위기시 시장축소 이후 첫발생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FY'12 대대대대당당당당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는는는는 큰큰큰큰    폭폭폭폭으으으으로로로로    

하하하하락락락락*하고 원가는 상승하여 손해율 증가, 영업적자폭 가중, 시장

축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FFFFYYYY''''11112222    대대대대당당당당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666655550000천천천천원원원원으으으으로로로로    FFFFYYYY''''11111111    777799999999천천천천원원원원    대대대대비비비비    11118888....6666%%%%    감감감감소소소소    

                            ((((발발발발표표표표자자자자료료료료    11115555PPPP))))

 (손해율) 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은 FY2012년 75.3%*로 적적적적정정정정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71%수준*) 

보다 무려 4.3%p 이이이이상상상상    높높높높은은은은    손해율이 고고고고착착착착화화화화되는 추세로 자

동차보험 경경경경영영영영손손손손실실실실이이이이    더더더더욱욱욱욱    악악악악화화화화되되되되고고고고    있있있있음음음음

                    ****    KKKK----GGGGAAAAAAAAPPPP    기기기기준준준준

 (영업손익) FY12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는는는는    약약약약    6,300억억억억원원원원에에에에    이이이이름름름름

   이 같은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는는는는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을을을을    뿌뿌뿌뿌리리리리채채채채    흔흔흔흔드드드드는는는는    매매매매우우우우    

심심심심각각각각한한한한    상상상상황황황황이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막대한 자본잠식으로 

경영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실정

 FY'13 자보시장은 손해율 증가, 원가상승 등으로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의의의의 

증증증증가가가가가가가가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시시시시장장장장의의의의    성성성성장장장장보보보보다다다다    더더더더욱욱욱욱    클클클클    것것것것으으으으로로로로    예예예예상상상상되

어 영업적자가 악화 될것으로 예상

   FY'13 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은 현현현현재재재재(75.3%)보보보보다다다다    3~4% 정정정정도도도도    상상상상승승승승하하하하여여여여 영영영영

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 또한 약약약약    1조조조조원원원원    수수수수준준준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특히, 정비수가, 의료비 등 원가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대대대대당당당당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는는는는    감감감감소소소소되되되되어어어어    시시시시장장장장정정정정체체체체는는는는    물물물물론론론론    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    상상상상승승승승,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폭폭폭폭은은은은    더더더더욱욱욱욱    심심심심화화화화될 것으로 예상

 자동차보험을 사회적인 복지제도로 인식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는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이이이이    매매매매우우우우    악악악악화화화화되되되되었었었었음음음음에에에에도도도도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인인인인상상상상을을을을    억억억억제제제제하하하하는는는는    주주주주    요요요요소소소소로 작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여론은 직직직직판판판판전전전전업업업업사사사사뿐뿐뿐뿐 

아아아아니니니니라라라라    중중중중 •••• 대대대대형형형형사사사사에에에에게게게게도도도도    경경경경영영영영위위위위험험험험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의무보험 조차도 

원가보다 낮낮낮낮은은은은    수수수수준준준준에에에에서서서서    가가가가격격격격이이이이    책책책책정정정정되되되되어어어어    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    영영영영업업업업

적적적적자자자자폭폭폭폭을을을을    심심심심화화화화시시시시키키키키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    실정

   이러한 가격 왜곡현상 지속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궁궁궁궁극극극극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는는는는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들들들들에에에에게게게게    전전전전가가가가되되되되는는는는    등등등등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비비비비용용용용    

증증증증가가가가가가가가    예예예예상상상상되되되되며며며며, 이이이이는는는는    정정정정책책책책당당당당국국국국에에에에서서서서도도도도    큰큰큰큰    부부부부담담담담이 될 것임

   또한 기업의 영영영영업업업업적적적적자자자자가가가가    지지지지속속속속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여여여여    경경경경영영영영이이이이    

어어어어려려려려운운운운    상상상상황황황황은은은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편익이 감소할 뿐 아

니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 및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시시시시장장장장의의의의    자자자자율율율율적적적적    가가가가격격격격    작작작작동동동동기기기기능능능능이이이이    제제제제    역역역역할할할할을을을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도도도도록록록록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적적적적극극극극적적적적인인인인    정정정정책책책책적적적적    지지지지원원원원마련이 절실하게 필요



ⅢⅢⅢⅢ.  [2주주주주제제제제] 경경경경쟁쟁쟁쟁구구구구조조조조개개개개편편편편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산산산산업업업업    효효효효율율율율성성성성    제제제제고고고고방방방방안안안안    관관관관련련련련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계약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산업도 건

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원원원원칙칙칙칙인인인인    수수수수지지지지상상상상등등등등의의의의    

원원원원칙칙칙칙이이이이    잘잘잘잘    지지지지켜켜켜켜질질질질    수수수수    있있있있도도도도록록록록    제제제제도도도도화화화화    하하하하는는는는    방방방방법법법법이 가장 바람직 함

   인건비 상승, 정비수가, 의료수가 등 손손손손해해해해율율율율    및및및및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료료료료에에에에    영영영영향향향향을을을을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각각각각종종종종    제제제제반반반반요요요요소소소소를를를를    정정정정기기기기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조조조조사사사사하하하하

여여여여 정정정정확확확확하하하하게게게게    분분분분석석석석,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가가가가    공공공공감감감감하하하하는는는는    객객객객관관관관성성성성을을을을    확확확확보보보보하하하하고고고고

   이이이이를를를를    공공공공시시시시하하하하여여여여    요요요요율율율율에에에에    합합합합리리리리적적적적이이이이고고고고    적적적적정정정정하하하하게게게게    반반반반영영영영하하하하는는는는    제제제제도도도도적적적적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마마마마련련련련이이이이    필필필필요요요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비자, 계약자 보호와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가가가가    과과과과소소소소    과과과과다다다다    책책책책정정정정 

되되되되지지지지    않않않않고고고고    원원원원가가가가요요요요소소소소를를를를    제제제제대대대대로로로로    평평평평가가가가    및및및및    반반반반영영영영할 수 있는 

No-loss, No-profit 제도를 운영(일본 자배법 제28조3)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등 일본에 비해 

장점은 있으나,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안안안안정정정정된된된된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제제제제도도도도는는는는    우우우우리리리리도도도도    

벤벤벤벤치치치치마마마마킹킹킹킹    할할할할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이 있음

 아울러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적정요율반영을 통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피피피해해해해자자자자에에에에게게게게    보보보보다다다다    충충충충분분분분한한한한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를를를를    제제제제공공공공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도도도도록록록록    개개개개선선선선하하하하는는는는    방방방방향향향향으으으으로로로로    검검검검토토토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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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간병비, 위자료의 경우 법원 판례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지지지급급급급기기기기준준준준을을을을    변변변변경경경경하하하하여여여여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    향향향향상상상상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방방방방향향향향으으으으로로로로    제제제제

도도도도개개개개선선선선    방방방방안안안안    마마마마련련련련    필필필필요요요요

 또한 중기차량 등 건건건건설설설설 •••• 운운운운송송송송수수수수단단단단에에에에    대대대대해해해해서서서서도도도도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가가가가입입입입 

대대대대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확확확확대대대대하하하하여여여여    피피피피해해해해자자자자    보보보보호호호호강강강강화화화화 등 사회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ⅣⅣⅣ. [제제제제3주주주주제제제제]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합합합합리리리리화화화화와와와와    부부부부정정정정청청청청구구구구    방방방방지지지지    방방방방안안안안    관관관관련련련련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합합합합리리리리화화화화    관관관관련련련련]

 렌트카 비용 과잉 지급, 외제차등 수리비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다다다다수수수수의의의의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의의의의    부부부부담담담담분분분분이이이이    일일일일부부부부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    정정정정비비비비공공공공장장장장, 부부부부품품품품    딜딜딜딜러러러러    등등등등의의의의    이이이이익익익익으으으으로로로로    귀귀귀귀속속속속되는 부분임

 외제차 문제는 직직직직영영영영딜딜딜딜러러러러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독독독독점점점점적적적적    부부부부품품품품유유유유통통통통으으으으로로로로    인인인인해해해해    유유유유통통통통

비비비비용용용용····마마마마진진진진이이이이    불불불불투투투투명명명명 하고, 이에 따른 부부부부품품품품교교교교체체체체위위위위주주주주의의의의    수수수수리리리리*경향이 

과과과과도도도도한한한한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발발발발생생생생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원원원원인인인인인 것으로 판단

    * 외제차 수리비중 부품비용의 구성비는 약59%수준(국산차의 경우 41%)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의의의의    평평평평균균균균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는는는는    262만만만만원원원원으으으으로로로로    국국국국산산산산차차차차의의의의    3.1배배배배 높고, 

수리내역별로는 부부부부품품품품    5.4배배배배, 도도도도장장장장    2.4배배배배, 공공공공임임임임    2.2배배배배* 순순순순으으으으

로로로로    높높높높은은은은    것것것것으으으으로로로로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    개개개개선선선선방방방방안안안안    마마마마련련련련    필필필필요요요요 (발표자료 4P)

 외제차 부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입부품유통구조 다

변화, Non-OEM부부부부품품품품    활활활활성성성성화화화화방방방방안안안안은은은은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사사사사고고고고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를를를를    합합합합리리리리화화화화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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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가가가가    믿믿믿믿고고고고    안안안안전전전전하하하하게게게게    이이이이용용용용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도도도도록록록록    미미미미국국국국    등등등등    선선선선진진진진국국국국

에에에에서서서서    운운운운영영영영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    엄엄엄엄격격격격한한한한    품품품품질질질질인인인인증증증증을을을을    실실실실시시시시할 필요가 있음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세세세세부부부부내내내내역역역역    공공공공개개개개(시간

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및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    부부부부품품품품DB(부품명, 일련번

호, 가격정보 등) 제제제제공공공공    의의의의무무무무화화화화의 경우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으로써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 투투투투명명명명화화화화를를를를    제제제제

고고고고하하하하고고고고,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    부부부부품품품품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을을을을    통통통통해해해해    외외외외제제제제차차차차    수수수수리리리리비비비비를를를를    합합합합리리리리

화화화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    렌렌렌렌트트트트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특

성에 따라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수수수수준준준준을을을을    현현현현저저저저히히히히    초초초초과과과과(2~3배)하하하하는는는는    렌렌렌렌트트트트비비비비를를를를    청청청청

구구구구하하하하는는는는    문문문문제제제제도도도도    발발발발생생생생되되되되어어어어    현현현현행행행행    약약약약관관관관상상상상    “통통통통상상상상의의의의    요요요요금금금금”* 에에에에    대대대대

한한한한    명명명명확확확확한한한한    적적적적용용용용기기기기준준준준    마마마마련련련련    필필필필요요요요

    * 최근 법원판례 기준에 맞추어 명확화(대형렌트카 업체가 제시한 할인금액)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    관관관관련련련련]

    (형형형형법법법법상상상상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죄죄죄죄    신신신신설설설설)현재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는는는는    형형형형법법법법상상상상    사사사사기기기기죄죄죄죄(제347

조)로로로로    처처처처벌벌벌벌되고 있으며,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    사사사사건건건건을 직접 형형형형사사사사처처처처벌벌벌벌의 

대대대대상상상상으로 삼는 명명명명확확확확한한한한    법법법법률률률률규규규규정정정정은 없는 상황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대국민 인식 제고,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 형형형형법법법법상상상상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죄죄죄죄    신신신신설설설설    필필필필요요요요

     (운운운운송송송송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    제제제제재재재재조조조조항항항항    마마마마련련련련)현행 여여여여객객객객    및및및및    화화화화물물물물자자자자동동동동

차차차차운운운운수수수수사사사사업업업업법법법법은 운운운운송송송송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 및 운운운운수수수수        종종종종사사사사자자자자가 교통사고로 많

은 사사사사상상상상자자자자를 발발발발생생생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제제제제재재재재조조조조항항항항(운송사업허가 •

운전면허 등의 취소 • 정지)은 두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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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와 관관관관련련련련된 교교교교통통통통사사사사고고고고를 야야야야기기기기한 경우에는 제제제제재재재재조조조조항항항항이이이이 

없없없없어어어어 운수종사자 등에 의한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가가가가    근근근근절절절절되되되되지지지지    않않않않고고고고    있있있있음음음음

   현 국국국국토토토토부부부부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보험사기와 관련

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업허가 취소 • 정지, 운전자 면허

취소 • 정지를 신설하는 여여여여객객객객 •••• 화화화화물물물물운운운운수수수수사사사사업업업업법법법법    개개개개정정정정(안안안안)을 발발발발의의의의, 

현현현현재재재재    법법법법제제제제처처처처    심심심심사사사사    중중중중

     (보보보보험험험험업업업업    종종종종사사사사자자자자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    금금금금지지지지의의의의무무무무    신신신신설설설설)최근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보보보험험험험설설설설계계계계사사사사    등등등등    보보보보험험험험업업업업종종종종사사사사자자자자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보보보보

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가 크크크크게게게게    증증증증가가가가*하고 있음

     * 모집종사자 적발인원(’10년 810명  ’11년 921명  ’12년 1,129명, 22.6% )

   보보보보험험험험업업업업    종종종종사사사사자자자자의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    금금금금지지지지의의의의무무무무 및 위위위위반반반반시시시시    행행행행정정정정제제제제재재재재    

신신신신설설설설을 위한 보보보보험험험험업업업업법법법법    개개개개정정정정    필필필필요요요요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    전전전전담담담담    수수수수사사사사팀팀팀팀    설설설설치치치치    확확확확대대대대)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기기기기 등 금융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서울 등 8개 지방청*은 금금금금융융융융범범범범죄죄죄죄전전전전담담담담팀팀팀팀을 신신신신설설설설 •••• 운운운운

영영영영    중중중중(’10.7월~)이며, 전전전전남남남남청청청청은 전전전전국국국국    지지지지방방방방청청청청    최최최최초초초초로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전전전전담담담담

수수수수사사사사팀팀팀팀    설설설설치치치치 •••• 운운운운영영영영    중중중중(’11.8월~)이나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일부 지방청에만 전담팀이 운영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 

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는 한계 

       지지지지방방방방청청청청((((총총총총    11116666개개개개청청청청))))으으으으로로로로    금금금금융융융융범범범범죄죄죄죄전전전전담담담담팀팀팀팀 또는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전전전전담담담담

수수수수사사사사팀팀팀팀    설설설설치치치치    확확확확대대대대    필필필필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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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보험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09.7.1부터 서울중앙지검

內 정정정정부부부부합합합합동동동동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    전전전전담담담담대대대대책책책책반반반반*을 설치 • 운영 중이나, 동 

대책반은 ’14.12월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한한한한시시시시    조조조조직직직직임

     * 검 • 경, 국토부, 금감원, 손 • 생보협회 등 9개 기관 12명이 참여하여, 

보험범죄관련 첩보 입수, 혐의자료 분석 및 주요사건 기획조사 진행

   보보보보험험험험범범범범죄죄죄죄에 대한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경경경경각각각각심심심심    제제제제고고고고 및 범범범범정정정정부부부부 •••• 민민민민간간간간    차차차차원원원원의의의의 

지지지지속속속속적적적적    대대대대응응응응을 위해 전전전전담담담담대대대대책책책책반반반반 상상상상설설설설화화화화    필필필필요요요요



자동차보험 관련 세미나 토론 자료 

 
                                                          위정환 매일경제 금융부장 

 

△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에 더해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상태로 

놔두기에는 어느 일방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 

 

△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짚어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사들의 지속가능성 측면 

- 차보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전업사와 중소형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에 직접적인 타

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저해되는 결과

가 나올 수 있음. 

 

* 소비자 측면 

-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자동차보험의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보다 신중해야 함. 

-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보험료 조정은 역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아직은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임. 

 

△ 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보험금 누수 줄이는 데에 초점 

- 외제차의 높은 수리비는 시장구조의 측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역시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입차 수리비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단호

하게 입장을 보여줘야 함. 자동차보험은 준조세 성격이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을 정부 역시 염두에 둬야 함. 

 

*보험료를 조정하기에 앞서 손해율이 낮은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인하하는 모습이 필요. 

- 삼성화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1.3%였고, 일반보험은 64.8%에 불과. 현대

해상도 자동차 보험 82.9%, 일반보험 70.5%였음. 

-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앞서 먼저 손해율이 낮은 보험상품의 보험료율 조율부

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역할을 인정 

- 보험사들은 사회안전망에 있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메워주는 역할

을 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favor를 고려하는 작업

도 필요. 

- 금전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보험사들에게는 자동차보

험과 관련된 검사를 일정부분 면제해주는 등 비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토 론 문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자동차보험이 외국계 보험사를 비롯해 다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외형적으로 '

완전경쟁‘의 모습을 띄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가중 중요한 요율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경쟁의 외피를 쓴 내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격통제를 통해 사업비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과거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의 ‘공정한 

이윤’제로를 도입한 바 있고, 지금도 관리경쟁제도를 자동차보험에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으로 단기일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보다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특성이 있

음. 손보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화에 대한 부작용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요한 것은 자율화이후에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 보이지 않고,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라는 ‘보이는 손’만이 보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임. 감독

당국의 경쟁제한은 물가관리등을 이유로 그동안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왔고 보는 시

각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시장비효율

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함. 

또한 지금과 같이 사실상 정부가 감독권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에 일정부분 관여

를 한다면, 역으로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정책부담

이 있을 것임. 과거 담당자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담당 품목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

하면서, 폭탄돌리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었음. 정부의 “정책”에 업계가 “대

책”으로 대응하면서 시장 비효율성이 오히려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확대되고 있음. 2011년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17억원 가운데 약 95%(5710억원)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사건에 따

른 것임. 5대 정유사에 몰린 과징금이 2548억4000만원으로 가장 큼. 생명보험사의 



담합 사건도 1178억원에 달함.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업종이 상당부분 행정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소위 '규제업종'이라는 점. 정유와 금융, 대형 제조업체 등이 단골 

제재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지도 같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했

다면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

하고 있지 않음. 2009년~2011년까지 공정위의 승소율은 평균 82%. 이런 사실은 정

부 당국의 행정지도가, 자율화로 바뀔 시점이라는 것을 암시. 

발제자가 제안한 규제담보 규제강화+임의담보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찬성함. 사실

상 준조세인 강제담보를 제외하고 임의담보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

라, 실질적 자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규제담보의 경우 요율평가위원회를 구성 

보험료인상요인을 결장하는 것도 큰 틀에서 찬성함. 다만, 규제담보의 경우 사업비 

부분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함. 보험이라고 하지만 도로교통법등에 의해 사실

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고, 100%에 가까운 가입률등을 고려하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규제담보에 대해서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규제담보의 경우 규제강화에는 사업비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규제담보의 경우 사업비 이외에 기준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 과거 2005

년 2월 이전에는 대물보험을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2003년 자료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49%, 1,000만원 미만이 96.6%였음. 고가 외제자의 증가, 정비-의료

부분의 고비용으로 인해 과거보다 대물보험의 한도가 높아져야 할 이유는 충분. 그

러나 의무가입을 할 경우에는 금액기준을 말 그대로 최소화 하고, 추가로 보험가입

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동안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 인상요구로 쉽사리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

음. 사업비 축소와 같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임. 또한 손보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음.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CEO는 마

케팅 강화를 추구하고 고액,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약화로 이어

져  보험사기의 개연성을 높이게 됨.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정책이나 제도에 혹은 기

후와 같은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자구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음.

정부에서는 1978년 4월부터 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 85년 7월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99년 2월부터는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

업에 이르기까지 점차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방식이 의무가입에 대한 규제강화+임의가입에 대한 자유화인

데, 현재 대인배상Ⅰ에서 3.4%의 보험료를‘정부보장사업비 부담’으로 내고 있음.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의무가입이나 다름없는 비용인데 발제자는 이 부분

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함. 



자동차보험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보험개발원 강계욱 상무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상품개발을 촉진하자는 주장과 가격자유화는 발표자의 지적

처럼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이라는데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나 이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몇가지 선행과제가 준비되고 실행될 필요가 존재. 

 

첫째, 보험사기, 과잉진료, 과잉수리비등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 

보험사기: 2012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적발금액 2738억 

과잉진료: 2011 금감원 기획조사, 422억 허위진료 

과잉수리: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FY2012 기준 정비업소 청구대비 보험사의 삭감금액은 

약 2000억 정도. 

 

업계는 보상체계 합리화 등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수치면에서 그 효과가 아직 미흡

하며, 또한 이 부분은 업계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당국차원에서의 적절하

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파악됨.. 

 

둘째, 상품, 서비스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 즉,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 

요율, 상품자율화로 인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

까 우려됨. 예를 들어, 자차담보의 경우 모럴헤저드에 의해 손해율 악화의 경험이 있었는

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수준을 높이는 정률제 도입결과 손해율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했

음. 여기에 자율화에 의한 가격경쟁 구도화에서 정률제가 아닌 자기부담을 완화한 형태

로 동일 보험료 수준에서 자차담보를 자유롭게 구성한다면 그런 가격경쟁의 혜택이 대다

수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 지 의문. 또한, 업계는 자율화에 따라 매월 단기

적 손해율 분석을 통해 매월 요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일조건에서 언제 

갱신하느냐에 따라 요율 편차가 심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얼만

큼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 또한, 자동차보험 요율변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존

재하는 상품이므로 선진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GLM의 다변량분석에 의한 요율조정을 하

는데 우리는 요율조정시 그런 작업등을 하고 있는지… 즉, 질적 성장에 필요한 상품, 요

율,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갖추는게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셋째, 완전경쟁을 통한 혜택(편익)이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국민적 공감

대와 보험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 

또한, 완전 자율화로 문제들이 해소되고 당연히 그 혜택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

아간다고 과연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이로 인한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로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이외에도, 자율성의 확대에 의해 업계가 M/S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더욱 치열한 가격 

경쟁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경우, 영업력, 마케팅력이 미흡한 중소형사, 특히 자동차 온라

인 전업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는 회

사가 생길 경우, 즉 시장판도의 재편이 가능하게 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결론적으로,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서 지금보다 다소 완화된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는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

요하다고 판단. 그러므로, 상품구성, 요율체계, 가격 등 완전 자율화는 시장의 성숙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봄. 오랜 역사와 최고 선진수준의 미국 자동차보험

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강한 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즉, 자율화와 손해율 안정화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신고제 운영에 의한 상품개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  

(반론제기) 최근 이슈가 된 사고건수에 의한 요율차등화 등 보험사는 필요한 경우 새로

운 요율체계를 개발할 수 있고, 요율산출기관의 검증에 의해 감독당국에 신고 후 실행하

고 있음.  

 

ㅇ 상품, 요율체계가 회사마다 동일하다는 지적: 

(반론제기) 마치 규제에 의해 상품, 요율체계 등이 회사마다 동일하다는 느낌을 주나, 회

사마다 충분히 자율적으로 상품, 요율체계 등을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한 회사의 개발 

실행 후, 다른 타사들이 동일하게 실행하는데에 문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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